
김봉찬 더 가든 대표

예술가
생태조경가

과학자의 
만남 일상과 예술, 

예술과 비예술의 

경계란?

생태환경 조성에 있어

창의적인 사례보고

생태환경에서 예술적으로 

창작하는 방법

아트스페이스 광교

아트스페이스 광교 

개관전 참여 작가 최정화와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 

생태조경가 김봉찬,

미술전문 기자 문소영의 만남

최정화 미술가

기억은 미래를 

어떻게 상상하는가?

정재승 KAIST 
교수

문소영 미술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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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2(토) 
15:00~17:00 

수원컨벤션센터 B1 이벤트홀
행사문의 031-228-4105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주최·주관
입장료 무료

※ 사전 인터넷 접수 : http://sima.suwon.go.kr



작가의 만남 두 번째 행사로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논의하는 

자리를 개최합니다. 오는 6월 22일, 아트스페이스 광교에서 

열리는 개관전 <최정화, 잡화>를 연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결 고리를 찾고, 함께 토론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만남이 전시에 참여 중인 예술가와 과학자, 생태조경가, 

그리고 예술에 관심이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일반시민

들이 함께하여 모두가 빛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발표 및 토론주제는 원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Program

1부 

발제

연 사 시 간 발표주제

최정화

미술가

15:00

~15:30

일상과 예술, 

예술과 비예술의 경계란?

2부 

발제

연 사 시 간 발표주제

김봉찬

더 가든 

대표

15:30

~16:00

생태환경 조성에 있어 

창의적인 사례보고

생태환경에서 예술적으로 

창작하는 방법

3부

발제

연 사 시 간 발표주제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16:00

~16:30

기억은 미래를 

어떻게 상상하는가?

4부

토론

연 사 시 간 사  회 : 조혜영 

토  론 :  최정화, 김봉찬, 정재승, 

문소영, 조혜영
종합토론 

및 질문

16:30

~17:00

  좌장 : 문소영(미술전문 기자)

최정화 l 미술가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했고, 생활 속 익숙한 소재들을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는 다채로운 작업을 하고 있다. 

생활과 삶, 예술의 조화와 소통, 가치를 발견하며 일상

속의 예술을 꽃피우고 있다. 동시에 현대사화와 문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일상 소재에서 출발한 특유의 조형

감각이 돋보이는 작품을 통하여 세계무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가로 주목 받고 있다.

김봉찬 l 생태조경가, 더 가든 대표

제주대학교에서 식물생태학을 전공했고, 제주 여미지

식물원 과장을 거쳐 평강식물원 소장으로 일하면서 

식물원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 조경업체 ‘주식회사 더가든’을 설립하여 

생태학을 바탕으로 한 암석원과 습지원 조성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정재승 l 카이스트 교수

KAIST에서 물리학 전공으로 학부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예일대학교 의대 

정신과 연구원,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연구교수, 컬럼

비아대학교 의대 정신과 조교수를 거쳐, 현재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및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2009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에서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선정되었다.

문소영 l 미술전문 기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와 동 대학원에서 학사와 석사를 

받았다. 그 후 어린 시절 첫사랑인 그림 읽기로 돌아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예술학과 석사를 마치고 지금 

박사 과정 중이다. 코리아중앙데일리-뉴욕타임스 문화

부장으로 미술 기사를 주로 쓰며, 중앙일보에 칼럼을 

연재하고 성신여대 겸임교수로도 출강했다. 지은 책으로 

<명화독서>(2018), <그림 속 경제학>(2014) 등이 있다. 

예술가
생태조경가

과학자의 
만남 

연사
소개

유의사항

● 상기 세부일정은 초청 전문가 및 주관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장기록(사진 및 영상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참가신청 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참가자에 대한 별도의 주차요금 혜택은 없습니다.


